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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기도 시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복하다고 고백

하니 

나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자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 하나님 말씀 *

부활절은 생명의 부활이다.

나 여호와의 부활, 성령의 부활, 

예수의 부활, 선생의 부활, 

섭리사 너희들의 부활이니라.

이 모두를 한 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부활이니라. 

부활된 너희 생명들이여, 

가서 생명들을 전도하라.

전도하라 함은 

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의 육을 영으로 부활시키라 함이니 

너희는 어서 전도로써 생명을 부활시켜라. 

이 부활 절기에 전도하는 자, 

특히 나 여호와의 거룩한 성령의 축복이 임할 것이

니 

이는 너희 죄를 용서해 줌이라.

어서어서 너희는 생명을 전도하여 

죽은 영혼을 부활시켜 

생명록에 너희 이름을 굳건하게 하라.

이 절기에 전도하는 자, 

모두 생명록에 너희의 이름이 올라갈 것이다.

이미 올라가 있는 자, 

더욱 이름이 깊이 새겨져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육의 헌옷을 벗어버리고 

영의 새로운 옷을 입은 너희들이여, 

진정 부활을 맞을 자이다.

너희는 성령을 받아 부활하고 진리를 듣고 실천함

으로 

생명의 부활을 하라.

특히 섭리사 신부들에게 말하노니 

사랑의 부활을 하라.

나와 예수를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사랑의 부활을 

하고 

기도와 찬양과 전도와 회개, 

성령의 열매의 부활을 하라.

부활의 의미는 죽은 행실에서 산 행실로 거듭나는 

것이니

이는 죽은 마음을 산 마음으로 살려야만 가능한 일

이다.

오직 너희 산 행실이 너희 영혼을 살리는 것이니 

너희는 진정 너희 영, 혼, 육, 마음을 부활시켜라.

무엇으로 부활시킬 것이냐? 

너희의 정신이다.

너희 정신으로 자신을 부활시켜야 한다.

내 아들의 재림이 급박한 이 때, 

무엇보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사탄과 싸워 이겨 

자신을 신부로 부활시켜라.

때가 너무 급해 부활 절기를 통해 

너희를 전도하게 해서 너희를 부활시키고자 함이다.

그러니 나의 뜻 깨닫고 꼭 전도하여라.

앞으로도 계속 전도하여라. 

날마다 부활이다. 

생명이다. 사랑이다. 전도이다.

나 여호와도 이 부활절 날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 위에서 살리었다. 

부활시켰다. 

내 아들 예수도 너희 선생을 십자가 위에서 살리고 

재림 말씀을 통하여 부활시켰다.

또한 선생도 너희를 죄의 십자가에서 

사랑과 기도로 부활시켰으니 

너희 또한 전도함으로 생명들을 부활시켜라.

그것이 진정 내 아들의 부활을 영광되게 함이니 

너희는 생명을 전도하라.

전도하는 것이 삼위와 선생, 

너희 모두의 진정한 부활이다.

사랑의 부활이다. 생명의 부활이다. 

진정 너희 생명을 부활시키는 나 여호와니라.



(이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이 부활하였다.

선생 통해 내가 부활하였듯이 

선생이 너희 섭리사 통해 부활하였으니 

모두가 선생의 육이라 생각하고 뛰어라.

그러한 마음과 정신과 혼으로 뛰는 자, 

진정 영과 육이 부활한 자이니 

그 자를 나 예수가 신부 삼아 휴거시킬 것이다. 

이는 나 예수의 말이니 

영원히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룰 것이다. 

사랑한다. 부활하자.

다시 살아난 예수가.

(성령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성령 받고 부활하자.

성령 받고 사탄을 무찔러 꼭 부활하자.

성령을 꼭 받아야 한다.

영원한 성령인 삼위의 사랑과 선생의 사랑 받고 

꼭 부활하자.

오늘도 성령을 퍼부어 주는 나 성령 때문에 

너희가 삼위와 선생을 사랑함을 잊지 말라. 

사랑해. 


